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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일의 화답송 

추님께서는 

나의목자 。 l찮i 4튿뇨 
그리스도왕대축일 

(성서주간) 
저11독서 : 어|제 34,11-12.,15-17 

저12독서 : 고린토 1 15,20-26.28 

복 융 : 마태 25, 31-46 아쉬울 것 없노라. 

성서주간을 맞이하여 

하느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장 익 주교 

Or버지 “말씀드로 키쁨을 주시는 

심하고 새로워져， 오히려 남에게 사랑과 기쁨을 줌 
으로써 나의 참 기쁨이 샘솟는다는 진리를 성서에 
서 깨닫고 실천하는 ‘좌우 로 난 길이 그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몸소 보여 
주신 이러한 진복의 삶이라야 아버지 사랑에 대한 
참다운 고마움의 보답이 될 것 입 니 다. 물론， 좋은 
이웃이 되어 주며 자신을 내어 주는 삶에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말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 
도 오히려 기쁨에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 
서도 많은 회사를 했습니다." (2고린 8, 2). 그래서 
“너희는 근심에 잠길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 
뀔 것이다. 너회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요한 16, 
20.22) . 어려운 때를 맞아도 이처럼 기쁨과 고마움 
으로 산다면 그러한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 
쁜 소식을 실제로 입증하는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비단 성서주간 동안만이 아니라 언제나 성서를 일 
용할 양식으로 삼아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 
의 길에 빛이옴니다"(시면 119, 105) 하며 기쁘고 고 
맙게 살아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느님의 큰 사랑으 
로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 우리"0요한 3, 1) 
는 “모두 그분에게서 념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을 
것”입니다. (요한 1, 16)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 
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필립 4, 4-5) 

〈말씀으로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은 은총 
의 대회년을 바로 앞두고 성서주간을 더욱 뜻있게 
맞이하고자 세운 표어입니다. 교회 안땀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대회년 준비로 부산하지만 웬지 많은 
교우들마저 그 기쁨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는 실 
정입니다. 오늘 우리를 여러모로 얽매인 삶에서 진 
정 풀어주는 자유를 체험하게 할 무언가를 모두가 
바라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오늘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참된 구 
원을 갈망하고 있는 인간의 처지 그 자체입니다. 
주님의 해인 희년을 맞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 
을 뜻합니까.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바로 그러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때가 차자 당신 아 
드님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어 우리를 당신 자 
녀로 삼으신(갈라 4, 4-5) , 주님의 저 은총의 해가 
(이사 61, 2: 루가 4, 19) 개벽한지 이천년이 되었음 
을 다 함께 크게 기뻐하고 깊이 감사함을 뜻합니다. 
사랍이 되신 말씀인 아드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서(요한 1, 14) 선포하신 기쁜 소식을 세상은 들었 
습니다. 

숲정이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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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성렁이 내게 내려 오시어 
카난한 이들에게 은종의 해를 선포하게 하섰다 

(루카 4, 1 8-1 잉. 
이 복음을 들은 우리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기쁨과 고마움을 체험하겠습니까. 그 길은 성 
서를 통해 이중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서 전체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 예 
수님에게서 나타난 아버지 사랑의 말씀을 듣는 길 
입니다. 꾸준히 성서에 깊이 맛들이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그 
런 사랑을 받는 우리는 또 누구인지를 갚이 깨닫고 
기도하면서， 넘치는 기쁨과 고마움으로 하느님을 향 
하여 우리 삶을 돌이키는 ‘상하’로 난 길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에게서 드러내 보이신 아버지 사 
랑의 자비롭고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 닮아가는 길 
입니다. 우리 시대는 저마다의 권리를 외치고 찾느 
라 자기 위주가 된 나머지 자칫 본분도 저버리고 
늘 불만을 품고 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에게 
인간 존엄을 되찾아 주고 지키는 값진 일도 내 안 
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참 열매를 맺습니다. 남을 탓 
하면서 내 몫을 차지함으로써가 아니라， 나부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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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늠 해 

“한 목소2. 1로 잔디|카를!"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다. 이번 주간으로 

1999년도 교회력이 마감된다. 다음 주면， 우리는 새 
로운 교회력을 시작하는 대림시기를 맞게 된다. 이 
대림 4주간을 지내면 드디어 새천년기를 준비하는 

대희년의 성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 
온다. 우리는 지난 몇년간 이 2m)년 대회년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써 왔다. 이 대희년이 

단지 외적인 행사치레로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어 

떤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적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며 노력했다. 그렇게 하다보 

니 외적으로 체감되는 무언가가 적어 대희년이 무 

엇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말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은총과 기쁨의 해로 고대하기보 
다는 무언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 
적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게 된 것도 사실이다. 

교황님께서는 이 2000년 대희년을 “그리스도인 
생활의 저 새로운 봄"(r제삼천년기J. 18)을 여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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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시며，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랍들이 
다시금 하느님께 얼굴을 돌리는 때로 삼고싶어 하 
신다. “때가 차서” 시간의 충만으로 우리 안에 들어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2(XX}주년에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었다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경축하면서， 유한한 우리 존재를 무한과 
영원의 생명 충만으로 이어주신 성삼위의 사랑에 
감사와 사랑에 넘치는 마음으로 소리 높여 찬미가 

를 불러드리며， 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우리가 고 

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이시며 
“인류 역사 전체의 열쇠와 중심 목적" (r.제삼천년 

기J.59항)이심을 고백하는 때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대희년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하며， 모두가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찬미가를 불러드리는 

은총의 대희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Or L- 1 면 됐ÃI? 
‘고 스톱. 화투판에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 하나 있다. “아니면 말고!" 이는 차례가 
된 사람이 바닥에 깔린 화투짝을 겨냥해서 뒤집은 
패를 내리쳤는데 짝이 맞지 않을 적에 하는 말이다. 
그 패를 가져오고 싶은 소망이 깨진데 대해서 허탈 
한 심정을 감추려고 던지는 한 마디인 것이다. 그래 
서인지 패거리들은 “꿈도 야무지셔!"라는 말로 가 
볍게 되받으며 한바탕 웃고 만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요즈음 정치판이 소위 ‘언론 문건’ 파동으로 몸살 
을 앓고 있다.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 
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 기회에 무책임하기 짝이 없 
는 언어의 폭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한 마디 말이 
국민들에게 끼칠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정직， 정품， 정랑 김회민 정형외과 
보일러 청소/ 신용카드 환영 

백마석유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액등유(석유) 보일러 등유 길 호| 민(루기) 

사무실 통배달 남전주 전화국 앞 
허 정 절(마EH오) 

이 영 선떠l레사) 
(구 영광주유소 자리) 

fi 283-6210/225-5119 H 226-7600-1 

다. 숨겨진 뜻이 있건 없건， 한 마디 불쑥 던져놓고 

는 “아니면 됐지”하는 식의 무책임한 풍조가 만연 
된다면 이 사회에는 신뢰가 무너지고 만다. 이것이 
참으로 문제이다. 사실 이런 식의 용공조작이 아무 
렇지도 않게 이루어진 과거의 정치적인 파행이 있 
었기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비애와 울분을 느끼 

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중 마지막 주일， 그 
리고 이 주간은 성서 주간， 성서 한 구절을 묵상하 
머 언어의 폭력이 없는 새 천년대를 소망해본다. 
“자기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에 

회부될 것이며 자기 형제더러 바보라고 하는 사람 
은 최고회의(중앙법정)에 회부될 것이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사랍은 불붙는 지옥에 회부될 것입 
니다." (마태오 5. 22) [갑(甲)] 

동서로삼익피아노 엉칭피아노전주중앙점 
띠아노 전자오르간， 전자익기 전문 ·장. 단기 할부판매 

·중고보상 판매 
종합악기 판매장， 전자오르간 수리 ·조율 및 운반전문 

김 태 우(일용소) 전 상 진(베드로) 

황 진 숙(안젤라) 유 영 숙(요안나)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H (0652) 252-0103-4 
284 - 6085/284 -9989 

H (0652) 288-7717-8 (구 서중로타리 동원흉련 맞끈면) 

2000닌 대의넌 맞이 새날 새삶꾼동 4닫계， 암께 가요， 우리의 쉴전사앙을 지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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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풍급뼈A •••+-+-•••••••••••••• 

성인과 복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인(聖A)과 복자(福者)들은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 뛰어난 신앙과 덕행 

으로 사랍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거나 하느님을 위해 순교한 이들로서 

죽어서는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성인으로 공경하는 이들과 복자로 공경하는 분들이 성덕(聖德) 

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인들은 전세계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공경 받지만 복자는 지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공경을 받습니다. 

한국교회에는 1839년의 기해 박해 .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때 순 

교한 103위의 복자가 있었으나 이분들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1984년 5월 6일에 시성 되어 전세계적으로 공경 받게 되었습니다. 복자는 성 

인으로 선포되기 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변 됩니다. 

교구 • 제 단체 소식 -+-••••••••+- +- +-•+- +- +- +-

1. 사회교정사목 전주 월례미사 :11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가톨릭 센터 
2. 레지오단원교육 11월 22일(월)， 신동 성당 
3. 공소회장단연수 11월 25일(목)-26일(금) . 천호 피정의 집 
4. 새사제연수 :11월 25일(목) 오전 10시 ， 교구청 
5. 은혜의 밤 철야기도 : 11월 26일(금) 오후 11시， 전동 성당 
6. 고3 피정 11월 27일(토)-28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 
7. 레지오 평가회 11월 27일(토)-28일(주일) . 천호 피정의 집 
8. 혼인강좌 11월 28일(주일) 오전 9시 30분， 가톨릭 센터 
9. 천호 피정의 집 피정 12월 2일(목) . 주제 -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도 - 김동준 신부 
10. 김 혁 태 신부 주소변경 Hyoktae Peter Kim 

Pfarrhaus S t. Johann/ Kirchstr. 6. 79100 Freiburg i. Br (GERMANY) 
Tel 001 (2) -49-761-7-55-27) 

11. 페루 뽀마코차스 성당 사제판 전화번호 : 장상호， 김광태 신부 
T터 001(2) 51-44-77-8424 

12. 아중성당 주소변경 . 덕진구 인후동 1가 910-1 

국카보안법 펴|지를 우|한 전국순회 기도회 
일시 :11월22일(월) 오후 7시 장소 : 전동성당 
주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수홍성형외과 서| 광 
금，은，보석，시계 

당 

우Lχ} 
‘ 。 김 수 홍(스터 I lIf노) 
전문의 

서울방사선과의원 
홈합건강검진센타 
전신 C-T활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촬영 
유농앨영·성인병검진·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O f나다시아) 

결혼예물 특별우대(상담환영) 

서신동 E마트 건너 연 

미도파 부지 맞은연 

g 띠652) 274 - 9494. 8100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n (0652) 278 - 131 2-3 

김 윤 종(베드로) 

빅 영 자(마리아) 

코아백화점내 l층 

n (0652) 288-0058/2 85- 3061 

숲정이 (3) 

요십이딩짧쩔펀} 

굴음하니검찰에 
물어낱:c~ 

-L짧 

서 A 口 。|
c::> -'- -'- C::::J 

오순절평화의수녀회 
일시 28일 (주일) 오후 2시 -5시 

(매월 넷째주일) 

장소 부산 삼랑진 본원 
문의 (0527)352 - 4241 
성령세미나를 참여한 분들로서 더육 성 
장된 성령안의 생활을 갈망하시는 고졸 
이상의 미혼여 성 환영합니다. 

성소모임 
한국외방선교회 
일시 11월 28일(주일) 오후 2시 

장소 광주 가톨릭 샌터 616호 
(팡주시 동구 금남로) 

대상 외방선교사제를 지망하는 
고교생， 대학생 ， 일반(미혼) 

문의 (02) 3673-2525 

성소피정 
성 바오로딸수도회 
주제 부르심을 따라서 
일시 12월 5일 (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잠가비 5.α)()원 

신정 12월 3일까지 바오로딸서원 
(0652) 252-3398 

임께 가요 우리 -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암께 생각아고， 암꺼| 윌아기， 요안 1 서 4장 7즐길-21 칠 읽기 



팀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딛팀 
l 촌토 주임신부 282-9663 사 무 실 282-9661 주잉신부 이 수 현 
그:는5는:; FAX 282-9664 수 녀 원 282-9662 사목회장 박 요 간 

1 부녀회 짐기종호| 의걸사횡으로 부녀회→성모호|로 영징을 변경힐 
니다 성모회 총무임명 - 김복순(멜라니아) 수고하시겠습니다 

2 유아세례 z1일(토) 후 3시 * 사무실에 신챙바람 
3 매월 둘째주는 빈모임 주간입니다 반모임에 많은 참여바랍 
4 모임 @ 빈첸시오회 -24일(수) 어머니미사 후 

@ 여성연합회 -26일(금) 전 11시 
@ 천사. 자비익 모후 Cu. - 28일(주일) 전 9시 
@ 성우회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 M.E - 28일(주일) 후 7시 30분 

5 금주 전려| 해셜 - 이수훤. 독서 - 노판석， 문선자 
보연지향기도 - 김지원. 이선화， 봉헌 - 박기주 부부 

6 차주 전례 해셜 - 서남석. 독서 - 유복냥. 이영나 
보연지향기도 - 최광식， 이정순 봉헌 - 전도열 부부 

7 금주 정소 인후 8, 10반 
8 차주 정소 ’ 인후 11 , 동진 1반 

복 자 캡신섭앓=33sg 작 룹 쉴 ggg=33S3 컸휠鎬 검 훨 훌 
@ 예산서 제줄 사목회 각분과 부장， 제단체장께서는 결산서 및 axxl앤 
도 사목계획서(예산세를 작서하여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십시오 

1 교육관， 사제관 수녀윈 신축런금 신립접수 신립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신립하지 않은 세대는 빠른 시일 안에 신립바랍니다 

2 커죽주진위윈호1 임원 임영 공동위원장 - 이병렬(필립보)， 신일균 
(아오스딩>. 박상기(안드레아)， 황길명(프란치스코>. 이상인(요셉). 
총무 - 구본창(젤라시오>. 셜계감리담당 - 이성엽(에우셰비오) 
바자회실무담당 - 01 순남(마르타>. 위원회위원 - 조표훈(요셉) 
육종만(안토니오>. 유복규(안토니오)， 라경섭(안젤모>. 오교성 
(미카엘)， 정승훈(요셉) 3. 구역미사 정문호(바르률로메오)구역， 
24일(수) 후 8시 한용석(바오로)형제님댁 * 진북 2, 3. 4반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4 흰우봉성저I : 26일(금) 후 2시 
부터. 환우가 계신분은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5 조등부 은종시장 오늘 교중미사 후 
6 고3IlI징 z1일(토)-28일(주일>. 나바위 피정의 집 
7 금주 전려l 해설 - 이정애. 독서 - 조표훈 부부. 용헌 - 조윤호 구역 

성인복사 - 이병렬. 구본창 
a 자주 전려| 해껄 - 유두석. 독서 - 김용수 부부. 봉헌 - 갱문호 구역 

성인복사 - 정동민. 이성엽 
9 싱당 정소 27일(토) 사도의 모후. 바다의 별‘ 밝히오리다 Pr 
10. 신축헌금 신립총액 - 92，135，떠0원. 신립세대 77세대(단체 6) 
입금누계 - 15，901 ，500원. 신립현황 - 이병렬 1000만， 라경섭 200만. 
조규섭 50만. 조표훈 300만‘ 오경진 100만， 청년회 3.773，530원 
입금현황 - 전영택 10만. 김정례， 전종배. 김두한. 조규섭 각 5만， 
유북경 3안 口 지난주 몽헌금 737，700왼 

口 교무금 1 ，020 ，000원 口 2차헌금 288，700원 

상 관 솥었신z ggs:$$앓 샅 룹 월 짧§=gg뚫 책鎬 쉴 흉 월 
1 오늘 모임 φ 성가대 - 낮미사 후 

@ 천혜단 - 현재 해설 및 독서， 복사 담당자와 
그외 관심이 있는 분 

2 금주 전례 해설 - 남현준(마지아) 
독서 - 깅덕수(사도요한)， 이송자(루시아) 
복사 - 강순용(마지아). 강재석(바오로) 
봉헌 - 김종석(야고보)가정 

3 차주 전례 해셜 - 김금자(수산나) 
독서 - 남현준(마지아>. 서춘자(세실리아) 
복사 - 강덕용(베르나르도>. 박뀌철(바오로) 
용헌 이옥동(가브리옐)가정 

4 차주 모임 φ 울뜨레야 - 27일(토) 
@ 분과위원회 -28일(주일) 

5 소공동체 미사 24일(수>. 백암 
6 조등부 고백성사 27일 (토) 
7 섬서 두루마리 매주 화. 목요일 저녁미사 후 
8 예비신자 교리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9 온당 정소 매주 토요일 오전 
10. 다음 주일에는 본당 빌전을 위힌 2차헌금이 있겠습니다 

서학동 룹$신렀앓:g8잃 살 룹 첩 짧3=3%@ 책앓 룹 훌 뿔 
@ 명신도， 수도자， 성직자 힘께 생각히고 힐께 일힘시다 
요한 1서 7질 -12절 읽음시다 

@ 수|고 있는 형제와 새신자를 위한 묵주기도 봉헌운동 
주계 - 620단. 누계 - 238，313단 

@ 성전 증， 개죽을 위한 2차헌금을 매주 실시힘니다 

1 세려|자 특일교리 12월부터 .매주 수요일(후 7시미사 후) 
일요일(전 9시 -10시) 

2 바자회 티켓대금 정리하셨나요? 
3 성기 연습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4 차주 모임 반장회 -28일(주일) 공식미사 후. 유아방 
5 몽헌안내 금주 - 송원반， 차주 - 챙산반 

~페 틀틀 주임신후 281-0098 사 무 실 284-3222 주잉신후 김 종 링 
니 를 보화신부 282 - 7245 수 녀 원 282-9234 보화신후 김 영 희 

FAX 282-6232 유 치 원 284-8347 사옥회장 박 순 기 

@ 성서 필사 집회서 - 구유 경배때 용헌함 
@ 서학동 성전 증， 개죽을 위한 2차헌금 28일(다옴주) 
@ 사무실 월요일 근무합니다 

1 바뇌의 섬모 꾸리아 21일(주일) 후 2시 
2 주간 모임 <D 성화회 - 22일(월) 후 7시 

@ 성모회 - 23일(화) 천 11시 
3 고3 III정 z1일(토)-28일(주일)， 나바위 피쟁의 집 
4 레지오 마리애 연차 종 진목호| 

12월 4일(토) 후 2시， 일치의 모후 꾸리아. 애덕의 모후 꾸리아 
12월 11일(토) 후 2시. 성마리아 꼬미시용， 바뇌의 성모 꾸리아 
장소 - 교육관 
I 례지오 션 단원은 일치와 회합을 위하여 천원 참석바랍니다 

5 성심 유치원 신입생 모집 22일(월)-30일(화) 
* 학부모 상담 후 원서 교부함 
문의 284-없47 

6 온당 칭소 z1일(토) 후 4시. 은총의 마리아 Pr .. 동정 모친 pr 
7 차주 모임 <D 차량 축복식 - 공식 미사 후 

@ 성 마리아 꼬미시용 - 후 2시 
@ 청년회 - 후 8시 30분 

디 지난주 몽헌금 2，346 ，840원 口 교무금 ‘ 2，020 ，000왼 

평화동 꿇뿔 짧=§88& 작 룹 쉴 짧:§883 훌훌뿔 검 훌 훌 
FAX 232-5003 

1 김 세쉴리이 수녀님 영영올 죽하힘니다 22일(월) 
2 윤영이(요한) 사목회장님 사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시링의 나눔 쌀을 힘께 몽헌하고 힘께 이용힐시다 
4 오늘 모임 교구성소후원회. 성령기도회 - 공식미사 후 
5 금주 모임 자모회 -26일(금) 전 11시미사 후 
6 차주 모임 용사부 
7 김사 헌금 강남호 70만， 윤장금 50만. 익명 2만 I 감사합니다 
8 성전신죽 몽헌금 닙부(단우1- 만윈) 신규언 800, 한동우 a 
안인순 15, 박선육 10, 이석래 5, 합계 - 8，500，αxl원 

口 지난주 몽헌금 2，306，970원 口 교무금 3，248 ，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숲정이를 보냄시다. 


